
존중에 대해 가르칠 때,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자리잡게 되는 데는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향을 
미칩니다.

‘사내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런 정도는 별 일 아니야’ 등의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존중이 바탕이 되는 
인간관계에 관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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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합시다



왜 이런 캠페인이 필요한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호주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 중 3
분의 1이 15세 연령 이후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폭력이 무례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폭력의 
순환이란 남녀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형성해가는 사고방식과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관련된 
심히 우려되는 통계자료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언어선택, 몸짓, 반응 등 작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여 사실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거나 어떤 방식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허용한다는 
의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캠페인은 어른들에게 우리 청소년 세대에 
존중심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훌륭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어른들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말을 하기 전에 멈추어보고, 
무심코 말하는 농담이나 우스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언행을 성찰해 보고, 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며, 무례한 행위를 
보았을 때 지적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훌륭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한인사회의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포스터 전시를 통한 캠페인 지지 

• 한인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을 통해 캠페인에 관한 정보 공유

• 소셜미디어에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포스팅 올리기

• 캠페인을 지원하고 존중에 관해 대화하는 커뮤니티 이벤트 열기

• 캠페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과 존중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 자료와  더욱 많은 지원 자료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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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의 반응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무례와 난폭한 행동을 흔히 
두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하는 말 
중에  “그냥 넘겨라,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니잖니”, “사내 아이들이 좀 
그럴 수도 있는거지”, “여자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길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이런 반응이 결국은 무례한 행동을 정상적인 
성장과정의 일부분인 것으로 여기도록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캠페인의 목적은?

시작부터 막아주십시오 (Stop it at the Start) 캠페인은 부모, 가족 
구성원, 교사, 스포츠 코치, 고용주, 기타 모범적 위치에 있는 인물 등 
모든 어른들을 대상으로 자기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성찰하고 가까운 
청소년들과 함께 존중에 관한 대화를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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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동

지역사회를 위한 
안내서

4명중 1명의 청소년이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상대로 행하는 모욕적 언사나 
언어적 희롱을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

평소에는 상냥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언쟁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다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


